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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age-related cognitive behavior by consumers using an online survey of 300 males and females who had consumed alcohol within 6 months. All respondents drank beer (95.0%) and Soju (90.0%) 2∼3 times a week (46.7%). Yakju were consumed 2∼3 times a month, so they had a good match with the food or had a good flavor, and drank it at home or in a folk restaurant. The reasons for preference for Yakju were that it had luxurious (30.8∼31.3%), satisfactory (12.5∼17.3%), classy feel (6.3∼9.6%) in the 20s and 30s age, 40∼50s age group are preference for fruit flavor (34.4∼40.0%), savory taste (34.4∼37.1%), traditional feeling (50.0∼57.1%), good for health (43.8∼58.6%) respectively. The reason respondents did not like Yakju is that 20s and 30s age because of its herbal medicine flavor (22.2∼44.4%), the 40-50s age because of its herbal medicine flavor (42.9∼62.5%) and the residue of the mouth (0.0∼42.9%). The reason respondents preferred Sake were its savory taste (21.8∼30.0%), fruit flavor (12.0∼14.6%) of the 20∼30s age, the 40∼50s age it is perceived as being luxurious (4.6∼42.9%) and its soft feeling (25.0∼49.0%). The reasons for not favoring Sake were its appearance (18.2∼18.5%) in the 20∼30s age, artificial flavor (13.5∼29.6%) and residual feeling (18.5∼27.0%) among 40∼50 years-old. Corresponding analysis results were divided into 20∼40 years-old and 50 years-old induction factors based on one main ingredient (explanatory power 43.9%). Individuals in the 20 and 40 year-old groups, preferred Yakju because of its fruit flavor, healthy feeling, traditional feeling, and sweetness. Those aged 20∼40 preferred Sake because of its attractive and luxurious appearance, while those who did not prefer Sake also reported that this was because of its appearance. Those in their 50s preferred Yakju and Sake because of the familiar feeling and the feeling that it was suitable for middle-aged people, while those who did not prefer it reported that this was because of their artificial flavor, unhealthy feeling and residual feeling. When developing Yakju, companies should understand and the sensory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During development of alcoholic beverage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taste and flavor desired by consumers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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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한국의 전통주는 탁주, 약주, 소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탁․약주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주류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양조법이 발달되었다(Shin KR 등 1999). 탁․약주는 제조방법상 큰 차이는 없으나, 약주는 곡류에 누룩을 넣고 발효한 다음 발효가 완료된 후 맑게 여과한 술이고, 탁주는 탁하게 여과한 술이다(Song & Shin 1995). 약주의 주원료는 멥쌀, 찹쌀, 누룩 등이 사용되며, 부원료로 식물 약재류 등을 첨가하여(Jin TY 등 2007) 건강한 재료와 재료 고유의 풍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주류로 볼 수 있다(Kim EH 등 2013). 최근 이러한 풍미를 만족시키는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통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Jeon JA 등 2017). 한국의 약주 브랜드는 100여 개 이상으로 매출 규모 3,000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쟁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Jin TY 등 2007). 약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 연구와 조사 연구 중심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 연구의 경우, 주로 약주의 일반 성분을 분석한 연구(Huh CK 등 2013), 약주의 관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Jin TY 등 2008), 원료에 따른 약주의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Lee JY 등 2008), 약주의 숙성에 따른 성분 변화를 탐색한 연구(Kang JE 등 2018)등 주류의 정량적 성분분석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반면, 조사연구는 소비자 조사 및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가 대부분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약주의 브랜드 인지 여부 및 친밀도를 조사한 연구(Lee SJ 2011), 특정 지역 소비자의 주류 소비 실태 및 약주 인식 조사 연구(Lee SJ 2010),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주의 속성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제품 컨셉을 제안한 연구(Kim EH 등 2013)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약주의 양은 2016년 11,490 kL로 2006년 42,837 kL에 비하여 10년 동안 3.7배 감소하였는데(통계청 2018), 이는 급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합한 연구개발이 부족한 것이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주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실태를 조사한 후,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약주의 선호요인과 비선호 요인을 파악하고, 유도 인자에 대한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세법상 일본식 청주(사케)를 ‘약주류 중 청주’라고 분류하면서 일본 사케와 한국 약주가 유사한 술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케와는 다른 한국 약주만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약주와 사케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약주의 신제품 개발 시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연령층의 선호 및 비선호 요인과 요구도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및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령별 약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6개월 이내 약주, 청주, 일본 사케를 음용한 경험이 있고, 선호하는 자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13일 부터 6월 18일간 온라인 조사(IRB 94-5)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국의 19∼59세의 성인 남녀 538명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0명(55.8%)의 응답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으며, 설문지 발송 후 E-mail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응답을 상기시키도록 하였다.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약주는 시판 약주(백세주, 산사춘, 민들레대포, 오십세주, 짠, 진짜 맛있는 국화 등)와 전통 약주(교동법주, 소백산 오정주, 천안 연미주, 중원 청명주, 지리산 솔송주, 낙안 사상주, 남해 유자주, 둔송 구기주, 비슬산 하향주, 충남 연엽주, 이가수불, 정읍 약주, 해남 진양주, 금산 인삼주, 한산 소곡주 등)를 예시로 명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 6문항(성별, 연령, 지역, 학력, 6개월 이내 음용 주류, 음용빈도), 약주의 인식도 5문항(음용빈도, 음용이유, 음용장소, 음용상황, 구매시 고려사항), 약주 및 사케의 선호 요인 3문항(감각적 특성 15항목, 감정적 특성 15항목, 기타 2항목), 비선호 요인 3문항(감각적 특성 15항목, 감정적 특성 15항목, 기타 2항목) 등 총 17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주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관능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을 거친 항목들로 조사하였다(Lee SJ & Ahn BH 2010; Lee SJ 2011; Jin HH & Lee SJ 2014; Jeon JA 등 2017). 특히 약주와 사케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능적 특성과 감각적 특성을 중복 선택하게 하는 Check-All-That-Apply(CATA) 방법을 이용하였다(Ares G 등 2013).

      

      
        2. 자료의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SPSS Inc., Chicago, lllinois, US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호 및 비선호 요인(Jeon JA 등 2017)의 선택 빈도에 있어 연령별 유의성을 보기 위하여 Fisher’s 정확성 검정을 이용한 카이 제곱 분석을 시행하였다. 카이 제곱 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 (p<0.05)가 나타났던 (비)선호 요인과 연령별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XLSTAT(Addinsoft, Paris, France)을 이용하여 대응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을 실시하여 서로 연관가능성이 있는 표본의 차이를 위치상으로 표현하였다. 대응분석은 각 요인들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거리로 나타낸 것으로서 각 연령별 어떠한 요인이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조사 대상자는 총 300명으로 성비는 남성 169명(56.3%), 여성 131명(43.7%)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6% 많은 수준이었다. 각 연령별로 20대(19∼29세) 61명(20.3%), 30대(30∼39세) 82명(27.3%), 40대(40∼49세) 86명(28.7%), 50대(50∼59세) 71명(23.7%)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서울/수도권 지역(51.3%)과 그 외 지방(48.7%)으로 균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의 경우, 대졸이 194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13.3%), 고졸(11.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이내 음용한 알코올 주종을 설문한 결과, 맥주(95.0%)와 소주(90.0%)를 가장 많이 음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주, 맥주와 함께 사케, 와인, 막걸리, 청주, 약주, 과실주를 50% 이상의 소비자들이 음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SJ(2010)의 연구에서 남성의 68.8%가 소주를, 여성의 62.4%가 맥주를 주로 음용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Lee의 조사대상자는 음주 경험이 있는 모든 대상자를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을 조사하여 나타난 차이로 사료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Survey category
              	Frequency(%)
            

          
          
            	Gender
            	Male
            	169(56.3)
          

          
            	Female
            	131(43.7)
          

          
            	Age
(years old)
            	19∼29 (20s)
            	61(20.3)
          

          
            	30∼39 (30s)
            	82(27.3)
          

          
            	40∼49 (40s)
            	86(28.7)
          

          
            	50∼59 (50s)
            	71(23.7)
          

          
            	Country
            	Metropolitan area
            	154(51.3)
          

          
            	Provincial area
            	146(48.7)
          

          
            	Educations
            	Below high school
            	34(11.3)
          

          
            	University student 
            	22(7.3)
          

          
            	Graduation university
            	194(64.7)
          

          
            	Graduate school student 
            	10(3.3)
          

          
            	Above graduate school
            	40(13.3)
          

          
            	Intake of alcoholic beverage
(last 6 months)
            	
              Soju
            
            	270(90.0)
          

          
            	Beer
            	285(95.0)
          

          
            	Spirits
            	122(40.7)
          

          
            	
              Sake
            
            	166(55.3)
          

          
            	Wine
            	162(54.0)
          

          
            	
              Makgeoli
            
            	229(76.3)
          

          
            	
              Cheongju
            
            	174(58.0)
          

          
            	
              Yakju
            
            	166(55.3)
          

          
            	Fruit wine
            	186(62.0)
          

          
            	Distilled Soju
            	89(29.7)
          

          
            	Intake frequency of alcoholic beverages
            	≥ 4 times of weekend
            	28(9.3)
          

          
            	2∼3 times of weekend
            	140(46.7)
          

          
            	1 times of weekend
            	72(24.0)
          

          
            	2∼3 times of month
            	44(14.7)
          

          
            	1 times of month
            	16(5.3)
          

        

        

        또한 알코올 음용 빈도를 설문한 결과, 1주에 2∼3회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140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1회 이상(24.0%), 한 달에 2∼3회 이상(1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Lee SJ(2010)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31.4%가 한 달에 4∼6회 섭취, Kim EH 등 (2013)의 연구에서 42.9%가 주 1∼2회 섭취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의 약주 인식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본 조사의 연령별 약주 음용과 관련하여 음용 빈도, 음용 이유, 음용 장소, 음용 시 상황, 그리고 약주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한 항목에 대해 상위 3개의 응답만을 나타내었다.

        
          Table 2. 
				
          

          
            Consumer behaviors of drinking related to Yakju by the age generations
          
          

        

        
          
            
              	Survey category
              	Ages(%)
            

            
              	20’s
              	30’s
              	40’s
              	50’s
            

          
          
            	Intake frequency of Yakju
            	2∼3 times a week(25.0)
            	2∼3 times a month(22.7)
            	1 time a month(33.3)
            	2∼3 times a month(25.6)
          

          
            	1 time a week(17.9)
            	1 time a month(20.5)
            	2∼3times a month(19.6)
            	1 time a month(20.9)
          

          
            	2∼3 times a month(17.9)
            	1 time a week(13.6)
            	1 time a 2∼3month(15.7)
            	1 time a week(18.6)
          

          
            	Intake reason of Yakju
            	Smells good(39.3)
            	Suitable for food(31.8)
            	Suitable for food(39.2)
            	Suitable for food(27.9)
          

          
            	Suitable for food(28.6)
            	Smells good(29.5)
            	Smells good(25.5)
            	Smells good(27.9)
          

          
            	Be easy to drink(10.7)
            	Be easy to drink(18.2)
            	Be easy to drink(11.8)
            	Good for health(14.0)
          

          
            	Intake place of Yakju
            	Home(42.9)
            	Restaurant(45.5)
            	Home(51.0)
            	Restaurant(51.2)
          

          
            	Restaurant(39.3)
            	Home(40.9)
            	Restaurant(37.3)
            	Home(41.9)
          

          
            	Pub(17.9)
            	Pub(13.6)
            	Pub(11.8)
            	Pub(7.0)
          

          
            	Intake situation of Yakju
            	Get-together(53.6)
            	Get-together(63.6)
            	Get-together(68.6)
            	Get-together(55.8)
          

          
            	Watch TV(17.9)
            	At mess(11.4)
            	At mess(13.7)
            	At mess(18.6)
          

          
            	At mess(14.3)
            	Watch TV(9.1)
            	Watch TV(7.8)
            	Entertainment(9.3)
          

          
            	Important factors when purchasing Yakju
            	Taste(67.9)
            	Taste(72.7)
            	Taste(62.7)
            	Taste(60.5)
          

          
            	Accessibility(10.7)
            	Accessibility(6.8)
            	Health enhancing(11.8)
            	Brand(11.6)
          

          
            	Brand(7.1)
            	Price(6.8)
            	Brand(7.8)
            	Health enhancing(11.6)
          

        

        

        약주 음용 빈도 설문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주를 음용한다고 응답(33.3%)한 40대를 제외한 20대, 30대, 50대는 한 달에 2∼3번 이상 약주를 음용한다고 20% 이상 응답하여 Kim EH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 전체 대상자의 39.0%가 월 1∼2회 섭취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약주의 음용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음식과 잘 어울려서를 27.9∼39.2%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20대 또한 향이 좋아서(39.3%), 음식과 잘어울려서(28.6%)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성 39.3%와 여성 31.9%가 약주의 맛과 향이 뛰어나서 마신다고 답변한 Lee SJ(2010)의 결과와 응답자의 51.3%가 약주의 맛이 좋아서 마신다고 답변한 Kim EH 등(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약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격이나 건강기능성보다는 맛과 향, 술의 품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주의 음용 장소는 연령과 관계없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집(20대 42.9%, 40대 51.0%)이나 민속주점(30대 45.5%, 50대 51.2%)에서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51.3%가 민속주점에서 마신다는 Kim EH 등(2013), 집과 전통주점에서 주로 마신다는 Lee SJ(2010)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약주의 음용상황은 주로 친목 모임(53.6∼68.6%)에서 음용한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식(11.4∼18.6%), TV 시청(7.8∼17.9%) 시 음용한다고 답변하여 연령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약주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모든 연령에서 맛(60.5∼72.7%)에 의해 선택한다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20∼30대는 편의성(6.8∼10.7%), 브랜드(20대 7.1%), 가격(30대 6.8%)이라고 답변하였고, 40∼50대는 건강기능성(40대 11.8%), 브랜드(50대 11.6%)로 답변하였다. 약주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할 사항은 맛이지만, 젊은층은 가격과 접근 편의성을, 중장년층에서는 건강기능성과 브랜드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약주 및 사케에 대한 (비)선호 요인 분석 결과
        연령대별로 약주 및 사케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약주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연령은 50대(90.1), 20대(85.2), 40대(81.4), 30대(78.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0대가 약주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케의 경우 20대(82.0), 30대(67.1), 50대(62.0), 40대(57.0) 순으로 선호한다는 답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30대 젊은층에서는 사케를, 50대 중년층에서는 약주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Average comparison analysis of the favorability of Yakju and Sake
          
          

        

        
          
            
              	Survey category
              	Ages(%)
            

            
              	20’s
              	30’s
              	40’s
              	50’s
            

          
          
            	
              Yakju
            
            	3.0±0.6
            	2.9±0.6
            	2.9±0.5
            	3.0±0.6
          

          
            	Favorable (%)
            	(85.2)
            	(78.0)
            	(81.4)
            	(90.1)
          

          
            	Unfavorable (%)
            	(14.8)
            	(22.0)
            	(18.6)
            	(9.9)
          

          
            	
              Sake
            
            	2.9±0.6
            	2.8±0.8
            	2.5±0.7
            	2.6±0.6
          

          
            	Favorable (%)
            	(82.0)
            	(67.1)
            	(57.0)
            	(62.0)
          

          
            	Unfavorable (%)
            	(18.0)
            	(32.9)
            	(43.0)
            	(38.0)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약주 및 사케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 유도인자(Jeon JA 등 2017)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또한 선호 및 비선호 요인의 선택빈도에 있어 연령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시행한 결과, 15% 이상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동시에 시료 간 유의적 빈도 차이를 보이는 CATA 용어는 선호 요인이 총 14개(단맛, 감칠맛, 순한맛, 곡물향, 숙취부담이 없다, 친숙하다, 만족스럽다, 고급스럽다, 중년층에 잘 어울린다, 매력적이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전통적이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비선호 요인이 총 6개(외관, 한약재향/맛, 잔여감, 그냥 싫다, 인공적이다, 건강에 해로울것 같다)로 나타났다. (비)선호 요인에 대한 결과 분석에는 15% 이상의 소비자들이 사용하였으며, 시료 간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용어 20개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Table 4. 
				
          

          
            Survey category which were selected as the drivers of (dis)liking(%) of Yakju and Sake
          
          

        

        
          
            
              	Ages
              	Drivers of liking
            

            
              	Savory taste
              	Healthy
              	Luxurious
              	Cereal flavor
              	Fruit flavor
              	Without a hangover
              	Sweetness
              	Satisfactory
              	Classy feel
              	Mild taste
            

          
          
            	p-value
            	0.016
            	0.000
            	0.000
            	0.001
            	0.000
            	0.001
            	0.040
            	0.000
            	0.000
            	0.005
          

          
            	20s_Yakju
            	30.8
            	32.7
            	30.8
            	17.3
            	32.7
            	32.7
            	19.2
            	17.3
            	9.6
            	11.5
          

          
            	30s_Yakju
            	28.1
            	40.6
            	31.3
            	29.7
            	29.7
            	39.1
            	20.3
            	12.5
            	6.3
            	31.3
          

          
            	40s_Yakju
            	37.1
            	58.6
            	20.0
            	41.4
            	40.0
            	35.7
            	25.7
            	24.3
            	5.7
            	41.4
          

          
            	50s_Yakju
            	34.4
            	43.8
            	12.5
            	23.4
            	34.4
            	48.4
            	17.2
            	18.8
            	9.4
            	34.4
          

          
            	20s_Sake
            	30.0
            	10.0
            	36.0
            	8.0
            	12.0
            	36.0
            	16.0
            	22.0
            	32.0
            	20.0
          

          
            	30s_Sake
            	21.8
            	12.7
            	30.9
            	18.2
            	14.6
            	25.5
            	12.7
            	20.0
            	29.1
            	29.1
          

          
            	40s_Sake
            	20.4
            	6.1
            	42.9
            	24.5
            	4.1
            	24.5
            	10.2
            	28.6
            	36.7
            	49.0
          

          
            	50s_Sake
            	27.3
            	13.6
            	4.6
            	25.0
            	4.6
            	36.4
            	11.4
            	15.9
            	11.4
            	25.0
          

          
            	Ages
            	Drivers of liking
            	Drivers of disliking
          

          
            	Familiar
            	Traditional
            	Suit elderly
            	Attractive
            	Just dislike it
            	Appearance
            	Unhealthy
            	Artificial
            	Residue
            	Medical herbs
          

          
            	p-value
            	0.000
            	0.000
            	0.000
            	0.032
            	0.000
            	0.039
            	0.028
            	0.007
            	0.002
            	0.005
          

          
            	20s_Yakju
            	5.8
            	28.9
            	9.6
            	7.7
            	-
            	11.1
            	-
            	11.1
            	11.1
            	44.4
          

          
            	30s_Yakju
            	9.4
            	50.0
            	18.8
            	10.9
            	22.2
            	5.6
            	-
            	5.6
            	5.6
            	22.2
          

          
            	40s_Yakju
            	21.4
            	57.1
            	28.6
            	4.3
            	6.3
            	-
            	6.3
            	6.3
            	-
            	62.5
          

          
            	50s_Yakju
            	25.0
            	50.0
            	34.4
            	1.6
            	-
            	-
            	14.3
            	14.3
            	42.9
            	42.9
          

          
            	20s_Sake
            	8.0
            	22.0
            	4.0
            	14.0
            	-
            	18.2
            	-
            	-
            	9.1
            	-
          

          
            	30s_Sake
            	3.6
            	30.9
            	3.6
            	20.0
            	-
            	18.5
            	3.7
            	7.4
            	7.4
            	-
          

          
            	40s_Sake
            	12.2
            	22.5
            	22.5
            	6.1
            	2.7
            	2.7
            	16.2
            	13.5
            	27.0
            	5.4
          

          
            	50s_Sake
            	22.7
            	34.1
            	34.1
            	6.8
            	3.7
            	-
            	3.7
            	29.6
            	18.5
            	7.4
          

        

        

        20∼30대 연령층보다 40∼50대 연령층에서 약주에 대한선호 유도 인자(%)가 더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으며, 40∼50대 연령층에서 선택한 약주에 대한 선호 유도 인자로는 과일향(34.4∼40.0), 감칠맛(34.4∼37.1), 곡물향(23.4∼41.4), 단맛(17.2∼25.7)을 선택하였다. 감정적인 선호 유도 인자로 전통적이다(50.0∼57.1), 건강에 좋을 것 같다(43.8∼58.6), 숙취부담이 없어서 좋다(35.7∼48.4), 중년층에 잘 어울린다(28.6∼34.4), 친숙하다(21.4∼25.0)를 20∼30대 연령층과는 다르게 높은 빈도로 선택하였다. 40∼50대 연령층의 경우, 관능적인 특성과 감정적인 특성이 고르게 선택된 것과 달리 20∼30대 연령층에서는 고급스럽다(30.8∼31.3), 만족스럽다(12.5∼17.3), 세련된 느낌이 든다(6.3∼9.6)와 같이 관능적 특성이 아닌 감정적인 선호 유도 인자가 주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비선호 유도 인자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정적인 유도 인자를 다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각 형용사의 사용은 미각을 통한 경험을 전제로 하며, 경험을 통해 개념화되어 의미가 확장된다는 Kim HM(2015)의 결과에 따르면 본 설문 결과, 나타난 연령별 유도 인자 선택의 차이는 경험 여부와 횟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사케에 대한 (비)선호 유도 인자 분석 결과(%), 약주에서 40∼50대에 비해 관능적 특성에 대한 선호 유도 인자에 대해 소극적인 선택을 보였던 20∼30대 연령층에서 감칠맛이 좋다(21.8∼30.0), 과일향이 좋다(12.0∼14.6), 단맛이 좋다(12.7∼16.0) 등이 선택되었으며, 비선호 유도 인자에서 또한 감정적인 용어보다 외관이 싫다(18.2∼18.5)와 같이 제품 특성에 대해 확실한 호불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사케에 대한 젊은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Jeon JA 등 2017)와 연결하여 보면 사케에 대한 음용 경험이 사케에 대한 선호도와 사케가 가지고 있는 관능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선호 및 비선호 유도 인자를 선택했던 40∼50대 연령층에 비하여 선호 및 비선호 유도 인자의 선택이 비교적 적었던 20∼30대 연령층은 약주에 대한 이해도가 중장년층에 비해 부족하며, 이해도가 부족한 데에는 약주에 대한 경험 여부와 음용 횟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연령별 약주 및 사케의 (비)선호 유도 인자에 대한 대응 분석 결과
        약주와 사케에 대해 선택된 선호 및 비선호 유도 인자와 연령별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1주성분(F1)과 제2주성분(F2)이 총분산에 대해 약 71.3%의 설명력을 가지는 대응분석 도표가 도출되었다(Fig. 1).

        도출된 대응분석 도표를 살펴보면 총 분산에 대해 약 43.9%의 설명력을 가지는 주성분 1(F1)을 중심으로 음의 방향으로 약주에 대한 연령대별 (비)선호 유도 인자가, 양의 방향으로 사케에 대한 연령대별 (비)선호 유도 인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Correspondence analysis (CA) for percentage of (dis)liking term of Yakju and Sake among the age generations.
            Left figure(blue spot: disliking term, red spot: liking term), right figure(Blue spot: Yakju, red spot: Sake)

          
          

          

        

        약주와 사케에 대해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선택한(비)선호 유도 인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으며, 약주에 대한 선호 유도 인자로 과일향이 좋다, 건강한 느낌이 든다, 전통적이다, 단맛이 좋다를, 비선호 유도 인자로는 그냥 싫다, 한약재향이 싫다를 공통적으로 선택하였다. 사케의 경우, 비선호 유도 인자인 외관이 싫다를 제외한 매력적이다, 고급스러워서 좋다를 사케를 선호하는 이유로 선택하였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50대의 경우 (비)선호 유도 인자에 대한 주종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주와 사케의 선호요인은 친숙해서 좋다, 중년층에 잘 어울린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비선호 요인으로는 인위적인 맛이 싫다, 건강하지 못한 느낌, 잔여감이 싫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별 선호 및 비선호 요인이 확연히 나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약주를 개발할 때 약주의 연령별 선호요인으로 20∼40대는 과일향, 단맛, 건강한 느낌, 전통적인 느낌을, 50대 이상은 친숙한 느낌, 중장년층에 어울리는 느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연령별 약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실태를 분석, 비교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 알코올을 음용한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169명(56.3%), 여성 131명(43.7%), 연령은 20대(19∼29세) 61명(20.3%), 30대(30∼39세) 82명(27.3%), 40대(40∼49세) 86명(28.7%), 50대(50∼59세) 71명(23.7%)으로 구성되었다. 음용주류는 주로 맥주(95.0%)와 소주(90.0%)를 주 2∼3회 마신다(46.7%)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약주는 월 2∼3회, 음식과 잘 어울리거나 향이 좋아서 집 또는 민속주점에서 마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약주 선호 요인으로 20∼30대는 고급스럽다(30.8∼31.3%), 만족스럽다(12.5∼17.3%), 세련된 느낌이 든다(6.3∼9.6%), 40∼50대는 과일향(34.4∼40.0%), 감칠맛(34.4∼37.1%), 곡물향(23.4∼41.4%), 전통적이다(50.0∼57.1%), 건강에 좋을 것 같다(43.8∼58.6%), 숙취부담이 없어서 좋다(35.7∼48.4%)라고 하였으며, 비선호 요인으로 20∼30대는 한약재향(22.2∼44.4%), 40∼50대는 한약재향(42.9∼62.5%), 잔여감이 싫다(0.0∼42.9%)라고 하였다. 사케 선호 요인은 20∼30대는 감칠맛(21.8∼30.0%), 과일향(12.0∼14.6%), 단맛(12.7∼16.0%), 40∼50대는 고급스럽다(4.6∼42.9%), 부드러운 향(25.0∼49.0%)으로 답변하였고, 비선호 요인으로 20∼30대는 외관(18.2∼18.5%), 40∼50대는 인공적인 향(13.5∼29.6%), 잔여감이 싫다(18.5∼27.0%)고 답변하였다.

      약주 및 사케의 선호 및 비선호 유도인자 대응분석 결과, 제1주성분(설명력 43.9%)을 중심으로 20∼40대와 50대의 유도인자가 분류되었다. 20∼40대의 약주 선호 유도인자로는 과일향, 건강한 느낌, 전통적 느낌, 단맛이, 비선호 유도 인자로 한약재향이 나타났다. 사케의 선호 유도인자는 매력적, 고급스러움을, 비선호 유도인자는 외관으로 선택되었다. 50대의 약주 및 사케의 선호 유도인자는 친숙함, 중장년층에 어울림을, 비선호 유도인자는 인공적인 향, 건강하지 못한느낌, 잔여감이 싫다로 나타났다.

      향후 약주 개발 단계에서 제품의 타겟 연령층을 인지하고, 연령층이 선호하는 감각적 특성과 감정적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에 한발 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 제품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과 향이 다르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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